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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child characteristics and school

readiness.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and child characteristics up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with a focus on attitudes towards and other socio-emotional aspects. 57

children's characteristics, including such items as IQ performa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were

obtained by means of both individual testing of the chil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given to their

parents. Relative levels of school readiness were then rated by teachers. Pearson correlation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Our results indicated

that (1) school readines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mother's job, HOME, the ages of the children,

Performance IQ, and Total IQ. (2) The level of the other's education, her job and the child's age was

found to significantly predict the level of school readiness.

Key Words：가정환경(home environment), 아동 특성(child characteristics), 학습 준비도(school readiness).

Ⅰ.서 론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성공적으

로 학습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엇인지는 취

학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초기학습에 필요한 기초

적인 기술로 정의할 수 있는 취학전 아동의 학습

준비도는 학습부진아의 조기발견과 부족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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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특히 초기학습에서의 성공이 후기학

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 학습수행을 위한 학습준비도는 그 중요성

이 인식되어 왔다(정계숙, 1988).

Gredler(1997)는 유아용 능력검사 도구를 발달/

선별 검사와 준비도 검사 두 가지로 구별하였는

데, 발달/선별 검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아동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며, 준비도 검사

는 획득된 기술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습준비도 검사를 개발해 온 Bracken과 그의

동료들은 “원리를 깨치는 기술이 학교 과제에서

의 성공을 예언한다”(p.99)고 보고하여 학습준비

도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Panter & Bracken,

2009).

이러한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가정환경이며 가정환경

변인이 학습준비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일찍

이 19세기말 Galton의 연구(정계숙, 1986, 재인용)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가족의 직업이 다른

아동들 간에 Binet-Simon 검사로 측정한 지적 능

력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는데(Decroly & Degrand,

정계숙, 1986, 재인용) 이들 보고서가 발표된 이

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증거는 놀랄 만큼 축적되었다(Hess

& Holloway, 1984).

최근 446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Forget-

Dubois, Dionne, Lemelin, Perusse, Tremblay, &

Boivin, 2009)에서도 가정환경의 질은 학습준비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언어발달

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는

데, 이는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아동의 언어발달

이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해석

되었다. Nievar, Jacobson과 Dier(2008)의 연구에

서도 가정환경자극검사(HOME)가 학교에서의 학

업 성취를 예언한다고 하였다. 가정환경뿐 아니

라 아동의 다른 교육환경도 중요하여 Dearing,

McCartney와 Taylor(2009)의 연구에서는 영유

아기에 질 높은 양육을 받은 아동은 저소득층일

지라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 연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윤명희, 1995; 이연섭․김성일․단현국,

1979, 1980; 이연섭․김성일, 1981; 하대현, 1983),

이러한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김은경, 1988;

정계숙, 1979, 1986, 1988; 하영례, 1985). 정계숙

(198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 가정환경

자극이 학습준비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계숙(1988)은 가정의 놀

이자료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하여 구체적인 가정환경의 특성도

밝히고 있다. 하영례(1985)는 사회계층별 가정환

경에 따라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중류층이 상류층이나 하류층보다 학습준비도 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류층이 교육을

사회적 계층 상승 이동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어

린 아동에서부터 주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가정환경 외에 심리사회

적인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김

은경(1988)은 어머니의 학력보다는 아버지의 학

력, 그리고 보호자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 아동

의 읽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의 특성이나 기타 조기교육과 같은

교육환경보다는 아동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학습준비도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아동 개인 변인과 학습준비도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면, 정계숙(1986)은 아동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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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성별은 여아일 때 학습준비도 점수가

높다고 하였고, 아동의 형제순위가 높을수록 가

정환경자극에 영향을 주어 학습준비도에 간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cBryde, Ziviani와

Cuskelly(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가 평

가한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

수록,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학습능력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준비

에 관한 연구(최옥희, 2001)에서는 학습능력 수

준이 높은 아동은 학습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보

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인지적 특성이

학습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란(1998)은 유아의 읽기․쓰기

능력에 따라 학습준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문자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쓰기

능력이 가장 높은 유아가 가장 높은 학습준비도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영희(1985)는 수

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 및 지능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는데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도간에는 의

미있는 정적 상관이 있고, 학습준비도와 지능 사

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대체로 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습준비

도 점수도 높았다. 또한 수개념 발달과 학습준비

도 및 지능의 발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학습준비도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학습준비도 검사 도구 개발에 치중

되어 있고, 기존의 학습준비도 검사는 현재 아동

이 할 수 있는 교과지식적인 능력을 검사하는 수

준이었다. 학습준비도를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학습에 대

한 태도적 측면이나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측면

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적

측면이나 사회-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가정

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

습준비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

한 요인들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

향을 분석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가정환경 변인(부모 학력, 부모 연

령, 부모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

(HOME)과 학습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 개인특성(성별, 연령, 출생순

위, 동작성 IQ, 언어성 IQ, 전체 IQ)

과 학습준비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3>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보육

시설 2개소(국․공립, 직장)와 유치원 1개소의

만 4-5세 아동 총 57명(남아：36명, 여아：21명)

과 그들의 어머니 및 각 아동들의 담임교사이다.

조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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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아버지

교육
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29( 50.9)
11( 19.3)
16( 28.1)
1( 1.8)

계 57(100.0)

연령

35세 미만
36-40세 미만
41-45세 미만
46세 이상

18( 31.6)
23( 40.3)
14( 24.6)
2( 3.5)

계 57(100.0)

직업

사무직
비사무직

24( 42.1)
33( 57.9)

계 57(100.0)

어머니

교육
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34( 59.6)
11( 19.3)
11( 19.3)
1( 1.8)

계 57(100.0)

연령

25-30세 미만
31-35세 미만
36-40세 미만
41세 이상

3( 5.3)
28( 49.1)
20( 35.1)
6( 10.5)

계 57(100.0)

직업

사무직
비사무직
기타(주부)

8( 14.0)
26( 45.6)
23( 40.4)

계 57(100.0)

<표 2>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성별

남아
여아

36( 63.2)
21( 36.8)

계 57(100.0)

연령

만 4세
만 5세

28( 49.1)
29( 50.9)

계 57(1 00.0)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33( 57.9)
21( 36.8)

3( 5.3)

계 57(100.0)

아동의
지능

평균하(IQ85 이하)
평균(IQ86-115)

21( 36.8)
36( 63.2)

계 57(100.0)

2.연구도구

1)부모의 직업군 분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문명순(2006)이

사용한 사회계층 분류 척도(1：자본가, 정부 고

위관리 2：고위전문직 3：하위전문직, 일반회

사의 사무직 4：자영상인 및 자영서비스업자

5：자영기능인 6：서비스직 종사자, 숙련공 7：

단순노무자, 분류불능 및 실직자 등)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에서 직업군을 크게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분

류한 이유는 연구대상 아동이 속해 있는 직장보

육시설의 경우 부모 대부분이 고졸 생산직 근로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

우 부모 대부분이 대졸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이었다. 그 외 어머니가 주부인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통계처리에서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가정환경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 측정도구는 3

세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부모용 가

정환경자극검사(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이선주

(2006)가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

정환경자극검사는 9가지 하위변인 총 8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학습준비도와 연관성

이 있는 하위변인 6가지(발달을 위한 자극, 독립

성의 육성,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 욕구를 만

족시켜주는 정도 및 허용성, 언어적 환경) 총 55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

와 ‘아니오’로 측정되고, ‘예’인 경우에는 1점,

‘아니오’인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일

부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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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Cronbach α 계수 .80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지능검사 측정도구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박혜원․곽금

주와 박광배(1996)의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한

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K-

WPPSI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으

로 만 3세부터 7세 3개월된 아동의 지능을 측정

하는 것으로 동작성 소검사 6개(모양맞추기, 도

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곳 찾기, 동물 짝짓기)

와 언어성 소검사 6개(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

통성, 문장)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보충검사(동물 짝짓기, 문장)는 실시하지

않았다.

검사의 실시는 K-WPPSI 검사자 자격증을 소

지한 2명의 보육교사가 각 원을 방문하여 개별

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1

시간 30분이었다.

4)학습준비도 측정도구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urphey와 Burns(2002)의 학습준비도 체크리스

트를 본 연구자가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예：또래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예：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지

속할 수 있다), 의사소통(예：자신의 요구를 적

절히 표현할 수 있다), 인지발달(예：책의 내용

을 이해한다), 신체적 건강과 안녕(예：자조-기

술(화장실 가기, 코 닦기, 손 씻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으로 전체 5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α=.91로 나타났다. 학습

준비도 체크리스트는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다.

3.연구절차

1)예비연구

Murphey와 Burns(2002)의 학습준비도를 본

연구자가 번역 수정한 후 문항신뢰도와 문항 중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지를 조

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0일～20일에 본 조

사 대상이 아닌 다른 2개 직장보육시설의 만 4-5

세 담임교사에게 각각 20명의 아동, 총 40명 아

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준비도 체크리스트의 신뢰도 Cronbach α 계

수는 .86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

었고, 체크리스트 마지막 문항인 24번의 경우 결

측값이 많아 24-1, 24-2, 24-3, 24-4로 구분하여

각 문항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2)본 연구

본 연구는 2008년 4월～6월 사이에 이루어졌

고,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K-WPPSI(한

국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검사자 자격증을 소

지한 보육교사 2명이 개별적으로 K-WPPSI를 실

시하였다. 검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고,

순서는 무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준비도 체

크리스트는 각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평소 아동

을 관찰한 내용을 기초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

다. 그 외 가정환경자극검사(HOME)는 대상 아

동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12.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조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가정환경 변인과 아

동 개인특성이 학습준비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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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부학력

2. 부연령

3. 부직업

4. 모학력

5. 모연령

6. 모직업

7. HOME

1.00

.23*

-.80***

.77***

.36**

-.05

.30*

1.00

-.25*

.33**

.75***

-.05

.02

1.00

-.62***

-.36**

-.01

-.23*

1.00

.36**

-.14

.40**

1.00

-.17

.08

1.00

-.07 1.00

8. 사회정서

9. 학습에 대한태도

10. 의사소통

11. 인지발달

12.신체적 건강과 안녕

13. 학습준비도총점

-.16

-.10

-.06

-.06

-.07

-.12

-.19

-.11

-.05

-.06

-.03

-.13

.16

.21

.06

.09

-.04

.16

-.22*

-.19

-.14

-.09

-.06

-.19

-.22*

-.11

-.04

-.05

.09

-.12

-.18

-.20

-.31**

-.32**

-.11

-.28*

.20

.22*

.23*

.28*

.07

.27*

1.00

.79***

.59***

.65***

-.13

.87***

1.00

.63***

.72***

-.08

.92***

1.00

.74***

.23*

.79***

1.00

.32**

.89***

1.00

.15 1.00

*p<.05 **p<.01 ***p<.001

<표 3> 가정환경 변인과 학습준비도의 상관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

성 중 어떠한 변인이 만 4-5세 아동의 학습준비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가정환경변인및아동개인특성과학습준비

도간의 관계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

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가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준비도는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 직업((r=-.28, p<.05), 가정환경자극검

사(HOME)(r=.27, p<.05)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도 5가지 하위 영역들

로 나누어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는 어머니

학력(r=-.22, p<.05), 어머니 연령(r=-.22, p<.05)과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r=.22, p<.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의사

소통과 인지발달은 각각 어머니 직업((r=-.31,

p<.01; r=-.32, p<.01),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r=.23, p<.05; r=.28, p<.05)와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의 상

관을 보면 학습준비도는 아동의 연령(r=.36,

p<.01), 동작성 IQ(r=.37, p<.01) 및 전체 IQ

(r=.3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

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들과의 상관

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는 연령(r=.34, p<.01), 동작

성 IQ(r=.36, p<.01), 언어성 IQ(r=.28, p<.01) 및

전체 IQ(r=.39,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동작성 IQ(r=.38, p<.01), 언

어성 IQ(r=.33, p<.05) 및 전체 IQ(r=.43,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은 연령

(r=.28, p<.05), 인지발달은 연령(r=.49, p<.001),

동작성 IQ(r=.33, p<.05) 그리고 전체 IQ(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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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2. 연령

3.출생순위

4. 동작성IQ

5. 언어성IQ

6. 전체IQ

1.00

1.96

-.13

.05

-.04

.00

1.00

-.03

.14

-.21

-.03

1.00

-.19

-.25

-.26

1.00

.39**

.83***

1.00

.83*** 1.00

7. 사회정서

8. 학습에 대한태도

9. 의사소통

10. 인지발달

11.신체적 건강과 안녕

12. 학습준비도총점

-.20

-.20

-.20

-.26

-.07

-.25

.34**

.20

.28*

.49***

.09

.36**

-.12

-.09

-.02

-.21

-.03

-.14

.36**

.38**

.12

.33*

.04

.37**

.28*

.33*

.01

.15

-.03

.26

.39**

.43**

.08

.29*

-.01

.38**

1.00

.79***

.59***

.65***

-.13

.86***

1.00

.63***

.72***

-.08

.92***

1.00

.74***

.23

.79***

1.00

.32*

.89***

1.00

.15
1.00

*p<.05 **p<.01 ***p<.001

<표 4> 아동 개인특성과 학습준비도의 상관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2 ⊿R F

사회정서
(N=57)

어머니직업 -.54 -.26*
.61 .47 4.60***

연령 .18 .45***

학습에 대한 태도
(N=57)

어머니학력 -1.14 -.46*

.54 .38 3.46**어머니직업 -.80 -.26*

연령 .15 .27*

인지발달
(N=57)

어머니직업 -.58 -.29**

.62 .50 4.95***성별 -1.50 -.26*

연령 .19 .50***

전체 학습준비도
(N=57)

어머니학력 -2.25 -.38*

.62 .49 4.79***어머니직업 -2.30 -.32**

연령 .57 .41**

*p<.05 **p<.01 ***p<.001 β：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5>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에 따른 학습준비도 중다회귀분석

(Method=stepwise)

p<.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2.가정환경변인및아동개인특성이학습준비

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 변인이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 개인특성 모두

를 독립변수,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을 종속변수

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면 학습준비도에는 가정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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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어머니 학력(β=-.38, p<.05)과 어머니 직업

(β=-.32, p<.01), 아동 개인 특성 중 연령(β=.41,

p<.01)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전체 변량

의 62%를 설명하였다. 학습준비도의 하위영역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과 신체적

건강과 안녕을 제외한 3가지 영역이 독립변수들

에 의해 설명되었다. 사회정서와 관련하여 어머

니 직업(β=-.26, p<.05)과 연령(β=.45, p<.001)이

유의하여 61%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는 어머니 학력(β=-.46, p<.05), 어머

니 직업(β=-.26, p<.05) 그리고 연령(β=.27, p<.05)

이 유의한 설명력(54%)을 지녔다. 인지발달과 관

련하여 어머니 직업(β=-.29, p<.01), 성별(β=-.26,

p<.05) 및 연령(β=.50, p<.001)이 영향(62%)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만 4-5

세 아동 57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동의 담임교사

들을 대상으로 개별검사, 설문조사, 평정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변인(부모 학력, 부모 연령, 부

모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HOME))과 학습준비

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습준비도는 어머니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와 유의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놀이 자

극이 많이 주어질수록 학습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환경과 학습준비도간의 상관

을 보고해 온 선행연구들(정계숙, 1986, 1988; 하

영례, 1985)과 일치한다.

학습준비도 5가지 하위 영역 중 특히 의사소

통(예：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과 인지발달(예：책의 내용을 이해한다)이 어머

니 직업, 가정환경자극검사와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태도적, 사회-정서

적 측면을 보는 학습준비도에서도 어머니 직업

이나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지능력발달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준비도 하위 영

역 중 사회정서는 어머니 학력, 어머니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아동의 학습에 대한 사회

정서적인 면(예：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에

서는 학력이 낮고 연령이 낮은 어머니라 할지라

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점은 뒤에서 영향요인을 설

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가

정환경자극검사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가

정환경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적절히

자극해 주는 환경일 때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

가 높아짐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

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정

계숙, 1988; Forget-Dubois 등, 2009; Nievar 등,

2008) 결과들과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주지 않는

다는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계숙(1986)은

어머니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

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

려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 하였다. 또 김은경(1988)도 어머니 학력보다

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읽기 능력

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

버지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력이나 연령, 직업만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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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과 학력에 따라 아동의 읽

기․쓰기 능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이명란(1998)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측정 도구가 다

른 연구들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검사 도구와

는 다른 학습에 대한 사회-정서적 측면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더

욱 중요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 개인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동

작성 IQ, 언어성 IQ, 전체 IQ)과 학습준비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습준비도는 연령, 동작성

IQ 및 전체 IQ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는 아동의 연령과 지능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

가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학습준

비도 체크리스트로 측정한 Murphey와 Burns

(2002)의 연구에서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발달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 학습

준비도가 아동의 동작성 IQ, 전체 IQ와 상관있

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또 최

옥희(2001)의 연구에서도 학습능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습능력 수준이 낮은 아동보다 적극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인지적 특성이 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영희(1985)도 학

습준비도와 지능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도 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따라

서 아동의 지능이 높을수록 취학전 아동의 학습

준비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학습준비도 총점은 언어

성 IQ보다는 동작성 IQ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echsler 지능검사의 해석방법에 따

르면(박혜원 등, 1996), 동작성 IQ가 언어성 IQ

에 비해 감각 운동적 요소, 그리고 정의(불안 등)

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체크리

스트가 교과지식의 축적 정도의 측정보다는 아

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나 보다 정의적인 측면을

측정한 도구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성차분석결과 남아보다는 여아가 학습준비도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선행연구(이명란,

1998; 정계숙, 1986; McBryde 등, 2004) 결과와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은 학습준비도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6세가 되

면서 5세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학습준비도 점수

를 획득한다고 나타난 정계숙(1986)과 McBryde

등(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정

계숙(1986)은 아동의 형제순위는 가정환경자극

에 영향을 주어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형제순위가 높을수록, 즉 첫째일

수록 가정환경자극이 풍부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는 학습준비도와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 요인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아동의 연령이

학습준비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전문직일

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준비도는 높

았다. 특히 어머니 학력은 학습준비도 하위 영역

중 학습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이 종일반 보육시설에 다니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중심(약 60%)으로 낮았던 것과 관련하여 해

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어머니없이 성

장했을지라도 대리 양육의 질이 높다면((1) 언어

자극 수준이 높고, (2) 발달적으로 적절한 학습

도구가 있고, (3)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 긍

정적인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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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가질 때)

적절한 발달을 자극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

(McCartney, 1984;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Dearing,

McCartney, & Taylor, 2009, 재인용)과 연관시켜

볼 때 비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지라도 아동의

학습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면(예：감정을 적절

하게 표현한다)에서는 어머니 특성 외 질 높은

보육시설내 양육환경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장영애

(198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

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에서 제

공하는 직접적인 자극이고, 이러한 적절한 자극

이 다시 가정내의 간접적 자극과 가정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변인은 다시 가정경

제 수준과 부모교육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밝히고 부모교육 수준과 아동 능력과의 직접

적인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 대상이 울산시내에서 생산직 근로직에 근

무하는 고졸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였기

에(59%) 자녀의 학습에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낮은 학력이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영례(1985)도 중류층이

나 하류층보다 학습준비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울산지역의 고졸이하 학부형의 경우 중산

층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설

명한다. 끝으로 연령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준비도

가 교과지식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든 태도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든 연령이 높

아지면서 아동의 학습준비도 능력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습준비도 연구들이 교과

지식적 내용을 측정한 것과는 달리 학습에 대한

태도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취학전 아

동의 학습준비도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으며 특히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학습준비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에 있어 울산지역

의 보육시설 2개소(국․공립, 직장)와 유치원 1

개소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직

장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등)

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환경자극검사

(HOME)의 경우 과거 1980년대의 검사지를 수

정하여 사용하여 오늘날 아동의 가정환경에 맞

지 않는 문항들(예：아동용 레코드판(혹은 노래

테이프)이 5개 이상 있습니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체크할 수 있는 가정환경자극검사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 개인특성에서 인구학적인 변수

외 아동이 그동안 받아왔던 보육시설 외 교육

경험 등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육시

설 외 다른 교육 경험에 따라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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